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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다툼의 원인이 되는 애인의 ‘얄미운’ 말들

연애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  

‘말다툼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. 

그런데 말다툼은 항상 사소한 부분

에서 트러블은 시작된다. 그 중심에

는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드는‘말 

한마디’가 있다. 인터넷매체‘인사

이트’가 연인 간 말다툼의 원인이 

되는 얄미운 말들을 소개했다. 말조

심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외

가 아니다.

◈ “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!”

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

며 불만을 표출하던 애인은“아, 너 

원래 그런 사람이었지!”라는 말을 내뱉는다. 그(그녀)의 

말에서‘빈정거림’과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‘귀찮음’

이 묻어난다.

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감

정이 상한 나는 지지 않고 그(그녀)에게 모진 말을 던진

다. 말싸움이 시작됐다.

◈ “내가 잘 몰라서……”

모처럼 애인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. 여행지는 정해졌

으니 일정을 짜야 하는데 나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

다. 그(그녀)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일정을 좀 짜달

라고 부탁했더니“내가 잘 몰라서…...”라는 말을 한다.

둘 다 초행길이라 모르는 게 당연한데 미적거리는 모

습을 보니 슬슬 짜증이 오른다. 다시 부탁을 했지만 계

속 같은 말만 번복한다.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다.

◈ “우리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.”

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의견 충돌이 일어났

다. 옛날부터 이렇게 처리 해왔던 일이니 나에게 맡겨달

라고 말했더니 그(그녀)는“우리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

다.”고 한숨을 내쉰다.

당연히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성

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데 막상 그 

말을 듣고 나니 서운한 감정이 려

든다. 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화

로 변했다. 또 말싸움을 할 것 같다.

◈ “이 이야기는 그만 하자!”

애인과 자주 말싸움을 하는 부분

에서 또 언쟁이 시작됐다.

더 이상 이 이야기를 미룰 수 없는 

상황. 나는 차근차근 나의 생각을 

얘기했다. 한참 듣던 애인은 답답했

는지“이 이야기는 그만 하자!”라

며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.

피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텐데, 이제는 도통 어

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

◈ “또 시작이네!”

애인이 어제 이성 친구랑 단둘이 놀았다는 이야기를 

전해 들었다.

물론 애인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“나는 이성 친구 

간에 절친은 없다고 생각해!”라며 내 생각을 얘기했다. 

그러자 애인이 몹시 귀찮다는 표정으로“또 시작이네!”

라고 말했다.

이제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, 애인이 이상한 사람인

지 도통 모르겠다.

◈ “너만 힘드니?”

직장(학교)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. 넋두리를 하고 싶

은데 딱히 할 사람이 없어 애인에게 털어놓았다.

나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애인이 대뜸“너

만 힘드니?”라고 말을 툭 내뱉었다. 순간‘아차’싶으면

서도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.

“그런 말이 아니잖아!”라는 나의 말에서도 가시 돋침

이 느껴진다.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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